
'동방신기 결국 해체 수순으로?'동방신기의 멤버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이 지난 2일 SM

엔터테인먼트 측이 제시한 최후 통첩에 응답하지 않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12일 "오후 6시 현재까지 그 어떤 답변도 오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그러나

SM 측은 3인이 응답하지 않은 데 대한 향후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으며, 금명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초 동방신기의 음반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

며 12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동방신기의 공동 활동을 꾀해보려는

시도였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이로써 동방신기 사태는 점차 루비콘 강을 건너가는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일단 3인의 응답

불응으로 공은 SM 측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SM 측은 '12일까지 3인의 응답이 없다면 결국 해체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인가'라는

스포츠칸의 질문에 관계자는 "아직 그런 단어를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

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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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칸〉동방신기 3인, 묵묵부답!

세 멤버, SM측 최후 통첩 시한까지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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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동방신기 3인은 여전히 독자적인 행보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3인의 변호인 측 역

시 11월 중으로 제출할 본안 소송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다.

본안 소송이 제기될 경우 양 측은 다시 한번 뜨거운 법리 싸움을 전개할 전망이다. 동방신기 3

인이 공동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SM 측의 문제제기도 있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동방신기는 해체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말들도 나오고 있다.

< 강수진기자 >- 경향신문이 만드는 生生스포츠! 스포츠칸, 구독신청 (http://smile.khan.co.kr)

-ⓒ 스포츠칸 & 경향닷컴(http://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

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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